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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작 성 인 

■ 작성 내용

▶ 2022년 12월 6일 15:50분경 어머니인 최애숙씨와 저희 아들 이도현군이 

학원이 끝난 후 함께 차량을 탑승 후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

심사고로 도현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

▶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‘교통사고특례법’에 의해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.  

 사고 당시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 

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굉음, 액체분출, 흰연기, 진한 타이어 자국 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모든 급발

진 요소들이 이번 사고에서 분명히 확인되며, 인체공학 분석결과와 경험칙상 

어머니가 30초 동안 폐달 오조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급발진의 정황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- 기아 모닝 충돌 전 차량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는 이질적이고 큰 굉음의  

   소리와 배기통에서의 다량의 액체 분출이 사고 직전에 있었습니다.

 - 영상 속에서 기아 모닝 차량과 충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

   AEB가 작동하지 않은 차량 결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 - 그리고 EDR 상 5초간 100% 가속 폐달변위량은 5초 동안 차량 속도 변화가 

   거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.

성      명
주      소
연  락  처
관      계 아들, 며느리



 - 어머니의 평소 운전하시는 모습과 사고 발생 장소와의 익숙함, 그리고 어

머니의 차분한 성격에 비추어 페달 오조작의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

다. 위의 명시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차량 결함이 이번 급발진 사고의 원인

이라고 생각합니다.

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이번 사고로 저희 보석 같고 꿈 많던 너무나 사

랑하는 12살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까지 

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억울함과 아픔의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

연할 수 있겠습니까?

소비자는 차량 전문가가 아닌데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우리

나라의 법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소비자의 

한 사람으로 참으로 무섭습니다. 너무 암담합니다

▶ 12살, 천사 같았던 우리 도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.. 엄마 아빠도 불러

보지 못하고,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

니다. 우리 도현이가 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. 

이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,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

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<반드시 차량결함>임을 밝혀 <제조사의 명

백한 책임>을 묻고 소비자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

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

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 가족이 변호사가 꿈이었던 도현이를 

그리고 도현이가 이루고 싶었던‘정의로운 나라’를 이루며 도현이의 흔적

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.

만에 하나라도 귀서가 어머니의 운전 과실에 의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

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현이의 부모인 저희들은 어머니

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.



부디,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국과수 EDR의 종합결과만

을 보지 마시고 정황증거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

이번 사고를 조사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, <명백한 차량결함>임을 인정하고 어머님의 무죄를 

밝혀내야 하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

다. 검사님과 수사관님의 철저한 조사와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사

건이 반드시 <차량결함의 인정과 운전자셨던 어머니의 무죄>를 반드시 밝혀

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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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인 :   이상훈   (인)


